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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성취자의 심층 면담을 통한 영재교육의 방향성 탐색

박 경 빈 이 재 호 박 명 순 이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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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들의 성취에 영향을 준 요인을 조사하고 영재교육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취자 60명을 대상으로 6개 분야(교육, 전공, 
가정 및 부모, 대인관계, 여가시간, 업적 및 성공요인)에 대해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많은 성취자들은 적극적인 학생이었으며, 가정은 화목하고 자율적이었고, 차별화 

교육 및 학생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멘티를 지도하고 있지 않다

는 응답자가 많았다. 전공 결정 및 교육은 재능과 흥미의 발견 시기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여가시간 활동으로는 운동, 음악, 독서를 중요시하였으며, 성취의 원동력이 된 것은 

호기심, 자신감 등 개인 내적 특성이었다. 영재교육을 수혜한 성취자들은 영재교육의 경험이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면담 결과를 영재교육의 개선 방향과 관련지

어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성취자, 성취에 영향을 준 요인, 영재교육 수혜자, 영재교육의 개선 방향

I. 서  론

우리나라는 1983년 최초의 과학고등학교인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을 시작으로 영재교

육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년 후 동 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

이 경과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령의 지속적 보완, 학술 

연구의 활성화, 영재교육연구기관의 분야별 확충, 영재 교육과정 및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영재교육 국제 교류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양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교신저자: 이재호(jhlee1281@naver.com)  
* 이 연구는 2013년도 정부(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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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박경빈, 2012). 이러한 시점에서, 영재교육이 우리나라 인재육성 체계 속에 보다 확고

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재교육의 적절성을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영

재교육의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에서는 영재들을 장기간 추적하여 영재들의 발달이나 성취 요인들

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Terman은 1920년대 당시 평균 12세의 IQ 140 이상 아

동들을 장기간 추적하여 아동기, 초기 성인기, 중년기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존스

홉킨스대학 부설 영재교육센터가 1972년 당시 SAT 수학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낸 1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Benbow, 1992; Lubinski & Benbow, 1995) 영재 장기 추적 연구

로 SMPY(Study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가 있다. SMPY는 학교 및 직장에서의 

성취, 지적만족, 능력, 흥미, 생활 선호에서 남녀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대학 진학, 교수임용

율과 연봉 등에 대해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Perleth와 Heller(1994)는 1985년에 1, 3, 
5, 7, 9, 11학년들을 대상으로 영재성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독립적인지를 검증하고, 영재성, 
성격, 환경이 성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종단 연구를 6년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2004, 2005)에서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 연구의 

계획을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 횡단 분석 결과만 보고되었을 뿐, 연구비 확보 등의 문제로 

종단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태연 등(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들의 입학, 이공계로의 진학률 분석과 남녀 간 진학현황과 교육수혜 기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제한적이나마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졸업생을 추적하여 그들의 진학 결과를 

알아본 연구들도 있다(김언주 등, 2000; 심재영 등, 2006). 김언주 등(2000)은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분석하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연구 생산성 분석 및 학위 취

득자들의 견해를 통해 과학고등학교 교육의 전반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 심재영 등(2006)
은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고등학교 3년간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KAIST에 입학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문적 성공 집단과 저성취 집단에 대한 개인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 사회변인을 조사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영재들의 성취에 개인 및 가정환경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영재들을 추적 조사한 국내 외의 선행 연구들은 종합적인 영재교육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먼저, 한 개인의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영재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받는 교육 변인 혹은 학교생활 등과 관련된 변인들

도 있을 수 있는 바, 선행 연구들은 이 변인들을 포함한 총제적인 영향을 다루는데 미흡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종단 연구는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소요되며, 특히 연

구 대상자의 중도 탈락이 연구의 결과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종단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인물들의 학습 

경로를 역으로 추적 조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영재란 장차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교육경

험, 학습 등을 역추적하여 성취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현행 영재교육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심층 면담은 연구 대상자의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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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같은 의미 있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므로(McAdams, 1993, 2006), 성취자들을 심층 

면담함으로써 기존의 검사지 위주의 연구들에 비해 성공 요인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취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취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면담 결과를 영재교육의 방향성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면담 대상자

심층 면담을 수행할 성취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일반 성취자들의 경우, 먼저 출판물, 수상실적, 언론 매체, 연구실적 등을 통해 면담 대상 

Pool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31 World-Leading Korean Scientists와 

29 World-Leading Korean Engineers,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와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선정한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 시사저널과 미디어리서치에서 선정한 주목되는 분야별 미래

지도자 300인, 한국과학기자협회의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젊은 과

학자상 수상자, 한국연구재단의 한국과학자상 수상자와 한국공학상 수상자 그리고 젊은 과

학자상 수상자, 대한수학회의 상산 젊은 수학자상 수상자, 한국갤럽에서 선정한 올해를 빛낸 

인물, 헤럴드경제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파워 60인, 융합인재 연구에서 탐색한 연구자 등을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접촉이 가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안배하여 심층 면담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영재교육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자,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과학고등학교 졸업자, 영재학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대상자 Pool을 구성하고 동

문회 추천, 학교 추천, 수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층 면담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

정된 심층 면담 후보자를 접촉하여 면담 승낙을 받아 최종 면담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수료생 등 다른 유형의 영재교육 수혜자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여 성취를 

이룰 만큼의 연령에 도달해 있지 않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최종 면담 대상자는 60명으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일반 

성취자 19명, 영재교육 수혜자 41명이었다. 면담 대상자의 직업, 분야, 성,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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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인원수 배 경 인원수

직업
  대학총장  1

분야
  예체능(A)  6

  교수  9   인문(H)  4
  재단 연구소 임원  6   수학(M)  1
  기업대표  1   정치(P)  2
  종교인  1   과학(S) 46
  예술감독  1   경영(V)  1
  회사원  2   계 60
  대학원생 39
  계 60
연령
  20대 41

성별
  남 49

  30대  1   여 11
  40대  2   계 60
  50대  7
  60대  5
  70대  4
  계 60

<표 1> 면담 대상자의 기초 배경

2. 면담 내용 및 방법

면담 내용은 교육, 전공, 가정 및 부모, 대인관계, 여가시간, 성공요인의 6개 분야로 선정

하였으며, 분야별 2~3개의 요인에 대해 <표 2>와 같이 핵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19개의 핵심 문항에 대한 응답의 상황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 된 심층면

담을 실시하였다.

3. 면담 내용 분석

성공적인 성취자에 대한 심층 면담 내용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둘째, 심층 면담 녹음 내용을 전사하였다. 

면담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전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사 작업을 수

행하였다. 셋째, 심층 면담 내용을 질문 별로 재배치하여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넷째, 
재배치된 심층 면담 내용을 핵심 구문(Key Phrases)과 핵심 단어(Keywords)를 중심으로 1차 

요약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1차 요약된 심층 면담 내용을 핵심 단어(Keywords)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2차 요약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2차 요약된 심층 면담 내용을 통계처리(빈도, 백분

율)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3차 요약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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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요인 문항 내용

교육

학교생활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사
기억에 남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

교육방법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

전공

성공요인
지금 하는 전공(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현 전공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시점
현재 분야에 소질이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시기

현재 분야에 대한 교육의 시작 시기

문제해결 새로운 아이디어 얻는 방법

가정 및 
부모

부모 부모님에게서 특별히 영향을 받은 것

가정 가정의 분위기나 환경

대인관계
멘토

인생에 영향을 가장 준 사람

성취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

멘티 멘티를 지도하고 있다면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여가
시간

여가활동 진로, 성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취미, 여가활동 등

책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

성공요인
원동력

성취하는 데 원동력이 된 것

고비(어려움)를 이겨낸 방법

주요사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영향을 준 경험, 활동, 사건

<표 2> 성취자 면담 요인(변인)

III. 연구 결과

국내 일반 성취자와 영재교육 수혜자들의 교육, 전공, 가정 및 부모, 대인관계, 여가시간, 
성공요인의 6가지 분야에 대한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도 분석 결과는 복수 응답을 포

함하여 제시하였다.

1. 교육 분야

가. 학교생활

전반적인 학교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즐거웠다(39%), 열심히 생활했다

(19.8%), 스트레스를 받았다(12.3%), 좋은 성적을 유지하였다(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은 모두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시절에 관

한 것이었다. 과학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즐거운 경험이면서도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극복

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재교육 수혜자인 B30의 응답을 예

로 들면 다음과 같다.

B30: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고교 시절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고에 진학하게 되어 남들보

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쉬워진 것은 맞지만 , 진학과 교육과정에 치우쳐 정신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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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고 즐거움 보다는 진학과 지식 전달에 의미가 집중되어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B30: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동아리 활동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응답 빈도 %
즐거움 32 39.5
열심히 생활 16 19.8
스트레스 10 12.3
좋은 성적  9 11.1
활발한 교우관계  5 6.2
지루함  4 4.9
적극 참여 못함  4 4.9
원만한 생활  1 1.2
합 계 81 99.9

<표 3> 전반적인 학교생활

나. 교사

1) 기억에 남는 선생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관심을 보이고 

인정해주며 이를 계발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는 응답(41.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잘 가르치거나(10%), 모범적인 선생님(10%), 영재를 이해해주거나

(5%), 많은 시간을 같이해 준 선생님(5%)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하였다(<표 4>). 교사들

이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의 발견 및 계발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으로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거나 적성과 특기, 재능을 알아주고 인정한 선생

님(18.3%), 동기를 부여해주는 선생님(18.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이 제

시된 것이 인격적이거나(16.7%) 학생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생님(10%)이 좋은 선생님이

라는 응답이었다(<표 5>). 성취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적성의 발견이 학창시절에 교사

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연극) 분야의 성취자

인 A5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5: 무엇보다 학생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키워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Q: 그런 분이 계셨나요?
A5: 네. 저의 경험인데… 학교의 제도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방과 전후에 개인적으로 만

나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 희생해주시던 모습은 멋있고 잊을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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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빈도 %
관심, 재능발견 및 계발 11 18.3 
동기부여 11 18.3 
인격 10 16.7 
이해와 존중  6 10.0 
진실성  5  8.3 
열성적 지도  4  6.7 
바른길로 인도  2  3.3 
사명감  2  3.3 
전문지식  2  3.3
기타(책임의식,  카리스마)  2  3.3 
무응답  5  8.3 

합 계 60 99.8

<표 5> 좋은 선생님

응답 빈도 %
관심, 지도, 격려, 배려 25 41.7 
잘 가르침  6 10.0 
모범적  6 10.0 
없음  5  8.3 
영재이해  3  5.0 
 많은 시간 같이함  3  5.0 
공평  2  3.3 
유머감각  2  3.3 
기타  4  6.7 
무응답  4  6.7 

합 계 60 100

<표 4> 기억에 남는 선생님

응답 빈도 %
차별화, 잠재력개발 교육 10 16.4 
탐구. 체험, 실습 10 16.4 
토론  8 13.1 
문제해결  8 13.1 
흥미, 동기부여  7 11.5 
자기주도적  6  9.8 
개념 이해 쉽게  6  9.8 
개방적  2  3.3 
참여유도  2  3.3 
분야별 균형  2  3.3 

합 계 61 100

<표 6>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

다. 교육방법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차별화 교육 또는 관심분야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16.4%), 탐구, 체험, 실습(16.4%), 토론(13.1%), 문제해결(13.1%)이 좋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고 동기부여해야 한다(11.5%)는 응답이 많았다(<표 6>). 
대체로 지식의 전달보다는 지식의 생성 과정을 학습하거나,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좋은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성취자 중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S4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S4: 조금이라도 다른 학생에 비해 다른 학생과 차별성이 있다는 것, 그럼 그 차별성은 어떻게 나오냐? 
그 학생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아주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하면은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 확실하게 창의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중략) 학교에서도 커리큘럼을 작성할 

때 관심된 부분에 흥미를 갖고 몰입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 집중 몰입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단 말예요. 



영재교육연구 제 25 권 제 2 호

224

응답 빈도 %
재능, 흥미 26  43.3 
타인의 권유 10  16.7 
사회적 인식  7  11.7 
분야 관련 체험  7  11.7 
학교교육  7  11.7 
기타(운명 등)  2   3.4
무응답  1   1.7 

합 계 60 100.2

<표 7> 전공(직업) 선택 계기

응답 빈도 %
성실, 노력  18   18.0 
능력, 지식  17   17.0 
흥미관심열정  17   17.0 
대인관계  14   14.0 
창의성   9    9.0 
자기관리   7    7.0 
끈기(인내심)   5    5.0 
올바름   4    4.0 
긍정   3    3.0 
여유   2    2.0 
적극   2    2.0 
기타(집중, 객관성)   2    2.0 

합 계 100 100

<표 8> 전공분야에서 성공위해 길러야 할 것

2. 전공 분야

가. 성공 요인

1) 현재의 전공(직업) 선택 계기

성취자들이 현재의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재능을 발견하거나 흥미를 느껴서라

는 응답(43.3%)이 가장 많았으며, 타인의 권유(16.7%), 사회적 인식(11.7%), 분야관련 체험

(11.7%) 등으로 나타났다(<표 7>).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 분야를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성취자 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A1과 예술(연극) 분
야의 성취자 A5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1: 초등학교 때 주로 놀았는데, 담임교사가 농구에 소질 있다고 농구부를 추천했어요. 경쟁심이 

강해서 지고나면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 대학교까지 이어진 거예요.

A5: 대학교 진학 후 연극부 공연을 보니 가슴이 뛰고… “저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하는 생각

이 들었죠. 결국 연극이 너무 좋아 대학교 2학년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2) 전공분야에서 성공 위해 필요한 것

성취자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특히 많았

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과 노력(18.0%), 능력과 지식(17.0%), 흥미, 관심, 열정(17.0%)이라

는 응답이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관계(14.0%), 창의성(9.0%), 자기관리(7.0%), 끈기(5.0%) 등
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표 8>). 성공을 위해서는 능력이나 지식 못지않게 부단한 자기관리

나 열정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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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분야 교육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

응답 빈도 %
흥미, 재능보일 때, 
빠를수록 좋음

17 28.3

대학 14 23.3 
중학교  9 15.0 
고등학교  9 15.0 
대학졸업 후  9 15.0 
초등학교  2  3.3 

합 계 60 99.9

<표 9> 분야의 소질, 관심 발견 시기

응답 빈도 %
고등학교 17   28.3
대학교 12   20.0 
중학교  9   15.0 
초등학교  7   11.7 
대학이후  7   11.7 
특별히 없음  2    3.3 
기타(희열 느낌 등)  4    6.7 
무응답  2    3.3 

합 계 60 100

나. 시점

1) 현재 분야에 소질이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시기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소질이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시기는 고등학교(28.3%)
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교(20.0%), 중학교(15.0%), 초등학교(11.7%), 대학이후(11.7%) 등
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표 9>). 전반적으로 늦은 시기에 소질이나 관심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좀 더 이른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분야에 대한 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교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 따로 정하기 곤란하고 흥미나 

재능을 보일 때 바로 해야 한다(28.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학(23.3%), 중학교(15.0%), 
고등학교(15.0%), 대학졸업 후(15.0%), 초등학교(3.3%)의 순이었다(<표 10>). 일반 성취자 중 

예술(국악) 분야에 종사하는 A3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3: 이 분야는 교육의 시작이라기보다 그냥 어려서부터 좋아하니까 가족끼리 노래 부르고 , 춤추

고, 악기 갖고 놀고 이러면서 더 친숙해지고, 태어나면서부터 판소리도 듣고, 경기민요도 듣

고, 정악, 클래식도 듣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다. 문제해결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취자들은 책, 논문, 학술대

회(27.0%), 대화(23.8%), 사색 등 혼자만의 시간(22.2%) 등이 많이 제시되었다(<표 11>). 이 

결과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색을 통해 아이디어들을 가치 있게 재구

성하는 시간이 문제해결에 중요함을 의미한다. 일반 성취자 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A1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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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방향 설정을 못해 힘들 때 초등, 중고등학교 가서 운동장 보고, 과거 살던 곳 찾아가서 둘러

보고 최종 정리, 결정하고 돌아와서 실행하는 거죠.

<표 11>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응답 빈도 %
책, 논문, 학술대회 17 27.0 
대화 15 23.8 
혼자시간 14 22.2 
공부  6  9.5 
인터넷  3  4.8 
기타  4  6.3 
무응답  4  6.3 

합 계 63 99.9

3. 가정 및 부모 분야

가. 가정

전반적으로 가정환경이나 분위기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은 다양했지만, 화목했다(25.8%), 
자율적이었다(22.6%),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이었다(12.9%)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 지속적인 자극이 있었다(11.3%), 엄격했다(11.3%)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12>). 이 결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창조적인 성취자의 부모는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연구 결과(문윤희, 한기순, 2010)와 일맥상통한다.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예로 영재교육 수혜자인 B3의 응답을 들 수 있다.

B3: 우리 가정은 매우 화목하고,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교육을 위해 매우 힘쓰시는 분들이었죠 . 가
족끼리 서로 아끼고, 힘이 들면 다 같이 힘이 되어 주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

나. 부모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게 나

타났다.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 강조(15.6%), 교육과 학습 중시(14.1%), 성실

(10.0%), 바르게 사는 것(9.4%), 자녀에 대한 사랑과 희생(9.4%) 등의 순으로 많은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창조적인 성취자의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중요시했다는 연

구 결과(문윤희, 한기순, 2010)와 일맥상통한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재교육 수혜자인 

B9의 응답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B9: 부모님은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 결정을 믿어 주셨어요 .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고 책

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히도록 해 주셨습니다 . 그게 지금도 몸에 

배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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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응답 빈도 %
책임, 자율성 10  15.6 
교육과 학습중시  9  14.1 
성실  7  10.9 
정직  6   9.4 
사랑, 희생  6   9.4 
대인관계  5   7.8 
없음  5   7.8 
전반적인 면  4   6.3 
끈기  3   4.7 
긍정적 성격  2   3.1 
기타  3   4.7 
무응답  4   6.3 

합 계 64 100.1

<표 12> 가정 분위기나 환경

응답 빈도 %
사랑, 화목 16 25.8 
자율적 14 22.6 
좋지않음 8 12.9 
교육관심 7 11.3 
엄격 7 11.3 
평범 6 9.7 
이공계 분위기 1 1.6 
무응답 3 4.8 

합 계 62 100

4. 대인 관계

가. 멘토

1)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으로는 부모님(32.3%)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

로 동료 및 선후배(18.5%), 지도교수님(16.9%), 배우자(13.8%), 초 중등 선생님(12.3%) 등으

로 나타났다.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영
재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표 

14>).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재교육 수혜자인 B19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B19: 어머님의 삶에 대한 태도로부터 모든 것에 있어 영향을 받았어요 . 도덕관이나 가치관에서부

터 일상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특별히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없을 정도죠 .

2) 성취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멘토)

성취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멘토)은 특별히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41.7%)는 응답이 가

장 많았으며, 학부 및 대학원 선배나 친구(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인생 전반

에 걸쳐 다양한 인적 환경이 성취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 성취자 중 인

문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H1의 응답이 특별히 멘토가 없었던 사례에 해당한다.

H1: 저도 참 있었으면 좋겠는 게, 멘토링 해주실 분이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찾아다니고 

있고요. 학생들이나 어린 사람들한테는 멘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거죠 . 나비효과 같

은 거죠. 20년 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routine하게 고민을 얘기를 한다든가 진로 상담

하는 멘토가 있었다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



영재교육연구 제 25 권 제 2 호

228

<표 15> 성취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멘토)

응답 빈도 %
특별히 없다 25  41.7 
(지도) 교수님 11  18.3 
선배, 친구  5   8.3 
산, 책  2   3.3 
기타(성경, 목사님, 아버지 등)  4   6.7 
무응답 13  21.7 

합 계 60 100

<표 16> 멘티를 지도하는 경우 그 계기

응답 빈도 %
없음 43  71.7 
제자 13  21.7
멘티가 원해서  1   1.7 
성격이 마음에 들어  1   1.7 
캠프에서 매칭  1   1.7 
봉사활동에서 만난 동생들  1   1.7 

합 계 60 100.2

<표 14>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응답 빈도 %
부모님 21  32.3 
동료, 선후배 12  18.5 
지도교수님 11  16.9 
배우자  9  13.8 
선생님(초중등)  8  12.3 
위인  2   3.1 
기타(경영자, 목사님)  2   3.1 
합 계 65 100

나. 멘티

성취자들은 상당수(71.7%)가 멘티를 지도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로 대학, 대학원의 제자가 멘티(21.7%)인 경우였다(<표 16>). 즉, 직업상의 교육 활동 이외에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영

재교육 수혜자인 B27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 또 다른 영재교육 수혜자인 B34는 봉사활동에

서 만난 학생을 멘티로 생각하고 있었다.

B27: 대학 제자가 저의 멘티입니다.
  Q: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요?
B27: 인성에 대한 지도가 대부분이고, 진로 선택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합니다. 나의 인생에 대

한 솔직한 고백, 즉 인간을 둘러싼 사회의 작동 메커니즘 속에서 한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의 공부와 연구 

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얘기하죠.

B34: 봉사활동으로 천안에서 수학학습법에 대한 강연을 하고 학생들을 멘토링 한 적이 있는데 정

말 순수한 목적으로 꿈을 가진 채 열심히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 깜짝 놀라 나를 뒤

돌아봤어요. 이런 친구들의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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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인생에 영향을 준 책

응답 빈도 %
읽은 책 모두 25  41.0 
소설 11  18.0 
종교서적  7  11.5 
자기계발, 건강  5   8.2 
에세이  4   6.6 
과학도서  3   4.9 
자서전,  위인전  3   4.9 
기타(고전, 시, 경제서적)  3   4.9 

합 계 61 100

<표 17> 진로, 성취에 영향 준 취미, 여가활동

응답 빈도 %
운동(등산, 당구, 축구 등) 18  30.0 
연주, 노래  7  11.7 
글쓰기, 독서  6  10.0 
없음  6  10.0 
여행, 낚시  3   5.0 
컴퓨터 게임,  인터넷  3   5.0 
대화, 설득  3   5.0 
만들기, 그리기  3   5.0 
바둑  2   3.3 
요리  2   3.3 
기타  7  11.7 

합 계 60 100

5. 여가 시간

가. 여가활동

진로, 성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취미, 여가활동으로는 운동(30.0%), 악기 연주나 노래

(11.7%), 글쓰기나 독서(10.0%), 여행이나 낚시(5%),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5%), 대화(5%), 만들기

나 그리기(5%) 등의 순으로 많았다(<표 17>). 예체능 활동이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낚시가 영향을 준 경우로는 인문 분야의 교수인 일반 성취자 H1의 응답을 예로 들 수 있다.

H1: 주변에 미국친구들은 공부도 안하고 커피숍 다니고 조깅 같은 거 하면서 성적을 잘 받는 것

을 보니깐 노는 것이 사실 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면서 , 대학원 논문 쓰면서 낚

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요새 말하는 치유의 시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

나. 책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은 특별히 한 권을 정하기 어렵고 읽은 책 대부분이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응답(41.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설(18.0%), 종교서적(11.5%), 
자기계발 및 건강(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전공과 무관한 폭넓은 독서가 인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인문 분야의 성취자인 H2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H2: 나이별로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 책을 읽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정화가 안 되고 

계속 두렵고 이랬을 때는 명상에 관한… 또 미래에 관한… 나를 위로해주는 책 , 뭐 그런거죠. 
뭐 욕심내지 마라, 버리기… 그런 걸 읽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 신형복 선생님 책 많이 읽었던 것 같구요 . 
 Q: 요즘은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H2: 지금은 교육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어떤 선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딸이 중2인데 애가 너무 사춘기가 심해가지구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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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고비(어려움)를 이겨낸 방법

응답 빈도 %
꾸준히 노력 17 28.3 
마음 다스리기 16 26.7 
타인의 격려, 지원  8 13.3 
기분전환, 새로운 시도  6 10.0 
시간이 해결  5  8.3 
기타(봉사활동 등)  3  5.0 
무응답  5  8.3 

합 계 60 99.9

<표 19> 성취에 원동력이 된 것

응답 빈도 %
내적특성(호기심, 자신감 등) 18 30.0 
사람(가족, 친구) 16 26.7 
내적보상(재미, 성취감 등)  8 13.3 
태도(성실, 끈기)  8 13.3 
목표, 성취욕  5  8.3 
능력  3  5.0 
기타(신앙, 책)  2  3.3 

합 계 60 99.9

6. 성공 요인

가. 원동력

1) 성취에 원동력이 된 것

성취의 원동력으로는 호기심, 자신감 등 개인 내적 특성이 많았고(30.0%), 가족, 친구 등 

사람(26.7%), 재미, 성취감 등의 내적 보상(13.3%), 성실, 끈기 등의 태도(13.3%)가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었다(<표 19>). 어려움을 극복하고자한 목표가 바로 성취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

였는데, 예술(연극) 분야의 성취자인 A4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A4: 어떤 기자가 소위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빚이라고 답한 적이 있어요 . 난타

가 잘되고 나서 몇 년 전에 빚을 다 갚았는데 , 그 때 뭔가 허탈하고 인생의 목표가 없어진 

것 같고 그랬었거든요.

2) 어려움을 이겨낸 방법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해결했던 방법으로는, 꾸준히 노력하거나(28.3%) 마음을 다스리는

(26.7%) 방법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격려나 

지원 등 다른 사람들의 도움(13.3%), 기분전환(10.0%) 등으로 나타났다(<표 20>).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기 위해,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결정할 수 있는 환

경과 기회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과학 분야(전기공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성취자 S5의 응답

은 정신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예가 될 수 있다.

S5: 큰 사고로 40여 일을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허리 골절로. 그때가 전환점이기도 했고 힘들었던 

경험이죠. 학교를 못가니까 시험도 못 봐서 C도 4개 정도 받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계기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아, 두 번이구나. 최근 2년하고. 최근 2년 창업해서 회사운영 하는 

거랑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견디는 것은… 제가 멘탈이 강해요. 도전이 왔다고 생각이 되면 

될 때까지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견뎌내는데 , 항상 돌아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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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사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 활동, 사건으로는 가족이나 친구의 사고, 이별, 만남 등

(16.7%) 사람들과의 인연에 해당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외국생활(13.3%), 직업 상 업무 

수행(13.3%), 학업(11.7%) 등이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과학고등학교 합격과 학교생활(10%)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표 21>). 영재교육의 경험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가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이 영향을 준 예로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재교육 수혜자인 B2의 응답을 

들 수 있다.

B2: 초등학교 6학년 때 3월에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했는데, 모의고사에서 중위권 성적밖에 못 얻

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당시에 담임선생님께서 워낙 자상하게 지도해주셔서 극복을 할 

수 있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표 21>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 활동, 사건은?

응답 빈도 %
사고, 이별, 만남 10  16.7 
외국생활(유학, 연구, 교환학생 등)  8  13.3 
업무(교육, 프로젝트 참여)  8  13.3 
학업(성적, 수업, 대학원연구)  7  11.7 
입학(과학고, 카이스트) 및 학교생활  6  10.0 
특별히 없음  5   8.3 
대회참가, 수상  3   5.0 
종교  2   3.3 
기타(어머니훈육, 종교, 봉사활동 등)  4   6.7 
무응답  7  11.7 

합 계 60 100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취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취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영

재교육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 많은 성취자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등 학

창시절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학

업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

다. 성취자들의 기억에 남는 선생님과 좋은 선생님은, 학생의 재능과 적성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은 차별

화 교육 또는 관심분야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 탐구, 체험, 실습, 토론 등이라고 생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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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공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취자들은 재능이나 흥미의 발견을 계기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 분야를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실과 노력, 능력과 지식, 흥미, 관심, 
열정 등이었다. 해당 분야의 교육은 흥미나 재능을 보일 때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성취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소질이나 관심을 늦게 인식하였다. 이로부터 영재들이 좀 더 

이른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책, 논문, 학술대회, 대화, 사색 등 혼자만의 시간에 

많이 얻는 경향이 있었다. 영재들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색을 통해 

아이디어들을 가치 있게 재구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은 성취자들의 가정환경이나 부모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화목과 자율성의 존

중, 책임감 강조, 교육과 학습의 중시였다. 영재 자녀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여 성취를 이루

기 위해서는 화목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대해 책임

을 강조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성취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재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취에 

영향을 준 사람(멘토)은 특별히 누구라기보다는 부모, 형제, 친구, 교수나 교사 등 개인을 둘

러싼 다양한 인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직업상의 교육 활동 이외에 멘

티를 지도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다섯째, 성취자들의 진로, 성취에 영향을 준 여가활동은 주로 운동, 음악, 독서이며, 인생

에 영향을 미친 책은 특별히 한 권이라기보다 읽은 책 대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성공요인과 관련, 호기심, 자신감 등 개인 내적 특성이 성취의 원동력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꾸준히 노력하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해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비를 이겨내고 성취할 수 있

기 위해, 어려서부터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결정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에 있어서 고등학교 합격과 학교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음을 볼 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영재들의 인생

에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영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재의 특징, 영재성의 발견 및 계발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학 

활동에서 직접 탐구, 체험, 토론이 강화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능력 차이를 고려한 개별화 수

업으로 영재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영재 부모를 대상으로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잠재력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

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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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성취자들이 영재 학생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역할모델이 되어주고, 자신

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및 연구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적절

한 진로 탐색, 학업과 진로의 연결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영재교육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공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독서를 강조하고, 학교에서 체육, 오케스트라 등의 

예체능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영재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한다. 
여섯째,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등 정규교육으로서의 영재교육의 혜택을 확대하고, 영

재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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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ed achievement of socially 

succeeded people, and to draw ways to improve gifted education. To do this, we 

interviewed 60 achievers. The interview was administrated as semi-structured deep 

interview about 6 areas - education, major, family and parent, personal relationship, 

leisure time activity, achievement and motivation of success. The results showed that 

achievers were active students during their school days. They thought differentiated 

education and student-centered lessons are important. Many achievers answered they do 

not have any personal mentee, and decision of majors and education should be matched 

with the perception of one's potential and interest. Exercises, music, and reading books 

were strongly suggested as leisure time activities, and the key inner factors for success 

were curiosity and self-confidence. Beneficiaries of gifted education perceive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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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gifted educ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achievement. Based on 

the these results, ways to improve gifted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Achiever, Factors that affected achievement, Beneficiaries of gifted education, Ways 

to improve gif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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